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카이코우라까지
3시간 소요

풍부한 해양 포유류와 바닷새의 서식지로 유명한 

카이코우라에는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래 관찰, 돌고래 만남, 물개 서식지 투어 등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겨보십시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블레넘까지
5시간 소요

블레넘 타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지대 중 

하나입니다. 30개가 넘는 포도원과 다양한 와인 투어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여행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기농 농산물, 고급 요리, 

맛있는 맥주로도 유명합니다.

코스탈 퍼시픽과 인터아일랜더 페리 연계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픽턴 항구와 수도인 웰링턴을 

연결하는 인터아일랜더 페리와 연계됩니다. 오전에 

웰링턴을 출발하는 인터아일랜더 페리를 타고 픽턴에 

도착한 후 코스탈 퍼시픽 열차를 타고 크라이스트처치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7시에 크라이스트처치를 

출발하는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오후에 픽턴에서 

웰링턴으로 향하는 인터아일랜더 페리와 연계됩니다.

코스탈 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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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 저니스 뉴질랜드  www.greatjourneysnz.com

시간표  (편도 5시간 30분 소요)

탑승 수속은 출발 20분 전에 마감됩니다.  
코스탈 퍼시픽 운행 스케줄:

픽턴행 크라이스트처치행

07:00 13:40

19:30

10:00 16:26

픽턴 12:40

크라이스트처치 픽턴

크라이스트처치

카이코우라 카이코우라

날짜 운행일

2023. 12. 14 – 2024. 5. 5

2024. 9. 19 – 2024. 12. 31

2024. 4. 28 – 2025. 6. 30

주 7일

2024. 5. 6 – 2024. 9. 18 운행 중단

운행 중단

목요일 - 일요일

2025. 1. 1 – 2025. 4. 27 주 7일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승객들에게 뉴질랜드의 거친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기차는 세찬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부는 바다와 숲으로 덮인 거대한 산이 만나는 태평양의 바로 옆을 달립니다. 코스탈 
퍼시픽 열차는 정원의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와 픽턴 항구 사이를 왕복 운행합니다.

여행객들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픽턴까지의 전체 여정을 

체험하거나, 해안 마을인 카이코우라 또는 말버러 와인 

지대의 중심지인 블레넘에 내려서 관광을 하거나, 픽턴에서 

인터아일랜더 페리를 타고 웰링턴까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닉 플러스를 선택하면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현재 시닉 플러스 서비스는 코스탈 

퍼시픽 열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